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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 바다이음’추진 TF 2차 회의 개최 
- 경제자유구역 등 거점형 개발사업 연계 효과 극대화 기대 -

- 신규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한 국내 최고의 해양친화도시로 거듭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6일 ‘2030 인천 바다이음’ 추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수구·남동구·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거점형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별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마련한 2차 회의에는 인천지방해

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유관부서가 참여했다.

2021년 4월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한 인천시는 

‘시민과 바다를 잇다’를 핵심가치로, ‘2030 인천 바다이음’을 미

래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목표 15개 네트워크화 전략을 제시하며 39

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지난 8월 1차 TF 회의 개최를 통해 항동7가, 북성포구, 만석․화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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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14개 거점형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추

진사항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TF회의를 통해 연수구, 남

동구 서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21개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해양친수공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항동7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항 재개발사업,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등 거점형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

된 39개 사업과 더불어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

침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새로운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한 

해양친수도시 조성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시 

해안에서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은 모두‘친수공간 조성계획’이 누

락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시에도 각 

기관과 부서가 이를 적극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